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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살아가고 있는 자녀가 있는 여성들의 일과 다른 생활에서의 경험을 이해함으로써 그들의 

지속가능한 일하는 삶의 조건은 무엇인지를 제시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B 지역에서 활동하는 자녀가 

있는 여성 활동가 10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여성 활동가들이 활동하는 조직의 특성부터 여성 

활동가로서의 다양한 경험, 자신의 일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지원까지 이해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여성 활동가들의 노동에 대한 인식 변화부터 활동가들이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사회인프라 구축까지 다양한 측면에서의 

고민이 이루어져야 하고 자녀가 있는 여성 활동가들을 위한 처우 개선 범위는 단순히 인건비로 한정되기보다는 더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그들이 일하는 조직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다층적인 교육과 컨설팅이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시민사회 여성 활동가들의 일ㆍ생활 경험과 요구를 통해 그들의 일하는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여성 활동가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의 범위를 생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조금 

더 다양한 여성단체와 풀뿌리 여성조직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추가적인 분석과 논의를 담아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자녀가 있는 여성 활동가, 일-생활 경험과 요구, 여성단체, 풀뿌리 여성조직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sustain the work of women activists with children by 

examining their work and life experiences and demands. This study focused on community-based institutions 

whose purpose was to spread gender equality and address gender issue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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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0 women activists working for women's organizations and grassroots 

women's organizations. By analyzing their interview responses, five topics were derived: the main activities and 

statuses of the women's organizations and grassroots women's organizations, the motivations for activities, the 

positive activity experiences that led to life as an activist, the factors that made it difficult to work, and the social 

support necessary to continue as an activist. The study results show that the work and life experiences and demands 

of civil society women activists provide the basis for understanding the lives of and scope of social support for 

women activists compared with women with jobs protected and supported by formal institutions. However, further 

analysis and discussion are required to identify the needs of more diverse women activists through continuous 

research in the future.

Key words: Women Activists with Children, Work and Life Experiences and Demands, Women's Organizations, 

Grassroots Women's Organizations

Ⅰ. 서론

본 연구는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살아가고 있는 자녀가 있는 

여성들의 일과 다른 생활에서의 경험을 이해함으로써 그들의 

지속가능한 일하는 삶의 조건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것에 

관심을 두고 진행되었다. 그 이유는 가정생활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 성평등 정책과 문화가 확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정부

뿐 아니라 시민사회는 중요한 역할자였고, 특히 여성단체 및 풀

뿌리 여성조직 등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김복태 외, 2018), 그동안 여성 활동가들에 대한 관심은 그들

의 전체적인 삶보다는 활동가라는 역할에 주로 있었기 때문이

다. 최근 청년의 노동정책 일환으로 시민단체에서의 사회적 노

동이 중요한 일자리 대안으로 제시되면서 그것이 좋은 일자리

가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졌고, 그 

기준으로 국제노동기구의 괜찮은 일자리 개념이 활용되기도 하

였다(이영롱, 명수민, 2014). 괜찮은 일자리에는 완전하고 생산

적인 고용과 직장에서의 권리와 같은 일 영역뿐 아니라 일․가족․

개인생활의 결합과 사회보장 등의 일 이외의 생활 영역까지 고

려되고 있기 때문에(ILO, 2023), 그러한 맥락에서 자녀가 있는 

여성 활동가들의 일․생활 경험을 살펴보는 것은 여성 활동가 개

인의 욕구뿐 아니라 일․가정생활 균형, 노동 및 복지 관련 정책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함의를 도출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의 성평등정책 발전 과정에서 여성 활동가들

의 역할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그 과정에는 국제사회에서 이

루어진 성평등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성평등 관련 패러다임은 개발과 

성평등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다양한 단계로 변화해왔고, 

여성에게 동등한 기회 제공만을 강조했던 것에서 벗어나 최근

에는 사회구조의 전환을 포함하는 성주류화가 성평등의 핵심

적인 전략으로 강조되고 있다(김양희, 2017; 김은경, 2015). 우

리나라 역시 성주류화라는 성평등정책의 기조 아래 여성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는 것

뿐 아니라 구성원들의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까

지 포괄함으로써(이수연, 2019), 사회 전반의 발전을 도모하는 

성평등정책 및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

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을 토대로 한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되고 있으며 최근 발표된 2023

년부터 2027년까지의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안에는 ʻ공

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ʼ, ʻ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ʼ, ʻ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ʼ, ʻ남녀가 상생

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ʼ, ʻ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ʼ 등 총 5개 

대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안에

는 양성평등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시민사회 참여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면서 다각적 협력체계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2023).

최근 여성단체 및 풀뿌리 여성조직을 여성NGO로 통칭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단체 및 풀뿌리 여성조직을 여성

NGO로 확장해서 그 개념을 살펴보면 2000년대 이전에는 다소 

협의적인 개념으로 여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성들로 

구성된 단체를 의미하는 여성단체(김복태 외, 2018)라는 용어

를 많이 사용하였지만 그 후 보다 범위를 확대하여 여성NGO

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NGO에 포함되는 풀뿌리 여성

조직과 여성단체 등의 특성을 엄격하게 구분해보면 풀뿌리 여

성조직은 지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지역을 기반으로 

여성에게 권한을 부여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권리를 증

진하는 활동을 한다는 특징이 있다. 풀뿌리 여성조직은 사회변

화 목표를 가지고 만든 풀뿌리 여성들의 조직을 의미한다(강경

란, 2013). 특히 우리나라에서 풀뿌리 여성조직은 과거 2000년

대 초반 여성가족부 신설 및 여성문제 해결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 설치에 따라 많은 여성NGO가 제도 안에서 정책을 실행

하는 중추 역할을 하게 되었고 여성NGO 내부적으로 근본 이

념이나 역할이 희미해져가는 것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그 역할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그 구성 배경이나 성

장 과정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김희경·이경숙, 2014).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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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역사 속에서 여성단체나 풀뿌리 여성조직 모두가 여성의 

다양한 삶의 경험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여성의 권리 향상과 

성평등 실현이라는 핵심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던 실천은(안태

윤·황해동, 2012) 사회 변화를 견인하는 동인으로 작용해 왔

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여성NGO로 통칭되는 여성단체 및 풀뿌리 여성조직

은 양성평등정책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주체로 강조되는 시민

사회이고, 그 안에서 활동가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직업적 의

미를 넘어 삶 자체로서의 의미를 부여해 왔지만, 그들의 의미

있는 사회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가지고 있는 남성 중심 

문화의 영향으로 그 역할은 쉽게 주변화되고 무시되는 경향이 

동시에 존재한다(The Conversation, 2017). 우리나라 역시 거

버넌스 패러다임의 변화로 여성NGO 역할이 다양한 영역에서 

확대되면서 외현적인 역량 증가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동시

에 파편화 가능성이 제기되었고(김복태 외, 2018), 내부적으로 

여성 활동가들은 일·가정 양립 문제, 낮은 임금으로 인한 경

제적 어려움부터 조직적 차원에서 비전 정립과 시민 참여 확대

라는 정체성 수행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 다양한 차원의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정수, 2013). 또한 경력 여

성 활동가들은 과도한 업무, 가족 돌봄, 조직에서의 고립감 등

이 여성 활동가로서의 삶에서 다른 삶으로의 전환을 생각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고 이야기하였다(박혜미, 2018).

이에 본 연구는 자녀가 있는 여성이 일하는 환경으로서의 

여성단체 및 풀뿌리 여성조직에 대한 현황과 사회적 지원에 대

한 내용을 탐색하고 실제 성평등 정책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지

역에서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단체와 풀뿌리 여성조직의 

활동가들이 겪은 다양한 일·생활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결혼 및 자녀 여부는 돌봄과 일·생활 균형 등 여성들에게 다

양한 협상의 과정을 만들어내는 생활이기 때문에(이재경·김

보화, 2015) 본 연구에서도 여성 활동가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요인으로 고려하였고, B라는 지역 기반성을 토대로 성평등 확

산 및 젠더문제 접근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여성

단체 및 풀뿌리 여성조직의 활동가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그리

고 보다 다양한 여성 활동가들의 경험을 청취하고자 했기 때문

에 활동가들의 조직은 등록 단체와 미등록 단체 모두를 포함시

켰다. 이와 같은 조직 포괄성의 근거는 해당 지역의 성평등 기

본조례 제33조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내용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조례에서는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시에 소재

하거나 시민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여성단체ㆍ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성평등을 촉진시키는데 필요한 시민사회의 범위

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단체 및 풀뿌리 여성조직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개념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여성단체와 풀뿌리 여성조직에서 활동하는 

자녀가 있는 여성들의 일·생활 경험과 요구를 다각적으로 파

악해 보는 것은 자녀가 있는 여성들이 속한 다양한 일터의 상

황을 이해할 수 있고 특히 지속가능한 일터의 조건에 대한 보

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여성단체 및 풀뿌리 여성조직에 대한 이해

우리나라의 양성평등기본법 51조에는 젠더 거버넌스 차원에

서 시민사회의 범위를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

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로 제시하고 있다. 젠

더 분야의 시민사회 규모를 살펴보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등

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수를 확인해보면 2023년 3월 기준 중앙 

등록기관은 1,552개, 시도 등록기관은 13,563개로 파악되고 있

다(행정안전부, 2023). 그중 여성가족부 등록기관 수는 113개, 

그 외 부처와 시도에 소속된 기관 중 단체명과 주된 사업에 여

성 관련 내용이 포함된 기관을 임의로 파악한 결과 799개로 확

인되어 전체 비영리민간단체 중 여성 관련 일을 하고 있는 기

관은 약 5%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여성가족부에 등

록된 100여개 단체의 성격을 파악한 김복태 외(2018)는 여성단

체들의 사업 분야 편중성을 지적하며 여성의 경제 참여, 인권 

복지, 건강 등 보다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활동할 단체의 발굴

과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개념은 대부분의 자치단체의 성평등 관련 조례에서

도 찾아볼 수 있는데 경기도의 경우 2023년 기준 2,365개의 비

영리민간단체가 등록되어 있고(행정안전부, 2023), 2016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465개의 여성단체가 등록되어 있어 광역자

치단체 중 여성단체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파악되고 있다(임혜

경·김민혜, 2018). 이 단체들은 여성단체, 여성교육훈련기관, 

다양한 가족 지원 시설, 외국인복지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성매매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으로 경기도 성평등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

(최영미·임민욱, 2017). 그리고 경기도 내 B 지역의 등록단체

는 2023년 기준 122개이며, 주요 사업과 주관 부서에 여성이 

포함된 기관을 확인한 결과 약 7개 정도로 나타나 중앙 단위 

수준과 비슷한 비율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7개

의 기관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여 활동하는 기관으로, 본 

연구가 젠더 관련 문제를 다루는 풀뿌리 여성조직 혹은 미등록 

기관까지를 포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지역에는 더 많은 

여성단체가 활동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한 예로 경기도 

주민제안공모사업에 참여한 여성 참여자 비율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통해 동아리활동이나 소모임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임혜경·

김민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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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여성단체들은 일상에서 여성들이 겪는 문제들을 정책 

의제로 이슈화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실천해 왔으며, 특히 여성 

관련 정책은 정부와 민간 간의 협력을 통해 발전해 왔기 때문

에 여성단체 및 풀뿌리 여성조직의 기능과 역할은 더욱 강조되

었다(김희경, 2017). 여성단체 및 풀뿌리 여성조직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구성된 단체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젠더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공성을 목표로 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 안

에서 여성 활동가들은 자신이 여성 혹은 엄마로서 겪는 일상과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상호작용하며 끊임없이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과정을 경험

한다(차경희·김경신, 2017). 

그러나 그들은 조직적 혹은 사회문화적으로 회원 참여 저

조, 전문성 부족, 재원 문제, 사회적 인식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김희경, 2017). 예를 들어 여성NGO의 역량을 

재정적, 인적자원, 거버넌스, 정책과정 참여 등 네 가지 역량으

로 구분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재정안정화 측면에서의 역량 미

흡, 지역 풀뿌리 조직과의 연대 형성 저조 등의 문제 등이 파

악되고 있다(김복태·하현상, 2020). 또한 풀뿌리 단체 여성 

활동가들의 욕구를 개인적, 사회적 차원으로 분석한 연구에 따

르면 여성 활동가들이 활동의 제약요인으로 육아 및 자녀돌봄, 

경제적 어려움,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평등 문화 등을 토로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정수, 2013). 

여성단체 및 풀뿌리 여성조직은 성평등, 노동, 돌봄, 교육, 

지역공동체 유지 등과 같은 주제를 사적인 문제 혹은 가족의 

역할로 남겨두기보다 사회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박주희, 2019), 여성 활동가들이 겪는 어려움은 개

인적 차원에서, 조직적 차원, 사회문화적 차원까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여성단체 및 풀뿌리 여성조

직에서의 여성 활동가들의 지속가능한 일하는 삶의 조건을 마

련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여성단체 및 풀뿌리 여성조직 여성 활동가들의 요구와 

사회적 지원

여성단체 및 풀뿌리 여성조직은 그 개념과 범위가 사회 변

화의 영향을 받으며 계속해서 변화해 왔고 그 흐름은 여성정책 

관점의 변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은 여

성을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바라보았던 ʻ발전 과정에서의 여성

(WID: Women in Development)ʼ 접근에서, 평등하지 않은 권

한과 지위에 주목하여 여성에 대한 전략적 이해 확대에 초점을 

두었던 ʻ젠더와 발전(GAD: Gender and Development)ʼ 접근

을 거쳐 현재는 정책 전반에 젠더 관점을 적용하는 ʻ성주류화ʼ 

접근으로 변화해 왔다(김복태·김은경·조경호, 2016). 이러한 

성주류화 확산이라는 패러다임 변화는 여성단체 및 풀뿌리 여

성조직과 같은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젠더 거버넌스 구축을 더 

요구하고 있다.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이미 유럽, 미주 등의 많은 국가들에

서는 성평등을 실현해 가는 과정이 강력한 사회운동의 결과물

이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는 여성단체를 포함하는 시민사회와

의 다양한 형태의 협업이 이루어졌다(김복태 외, 2018). 한 예

로 성주류화 전략이 공식화되었던 1995년 베이징행동강령에 

따라 EU(유럽연합)는 성주류화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여성단체와 같은 시민사회의 참여를 강조해왔고 유

럽경제사회이사회나 지역위원회 등은 시민사회 조직이 유럽 

수준에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럽 정책

과 법안이 경제, 사회 및 시민 상황과 더 잘 부합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2023). 거버넌스란 정부 주도의 운영방식이 아닌 정부, 시장, 

시민사회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

결정방식을 의미한다(김희경·이경숙, 2014; 서창록·이연호·

곽진영, 2002). 박은하(2020)는 젠더 거버넌스에 대해 내용 측

면에서 젠더 평등이라는 주제와 형식 측면에서 거버넌스라는 

틀이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

을 뿐 아니라 젠더 평등이라는 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도달하는

데 적합한 개념이라고 강조하였다. 우리나라의 젠더 거버넌스

는 2001년 여성부가 설립되면서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정부가 

주도하고 여성단체가 참여하는 공동협력사업 형태에서 출발하

였지만(김은경, 2008), 다양한 여성의 삶과 경험이 반영되지 않

고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지

적되어 왔다(박은하, 2020).

이에 2000년대 중반부터 다수의 연구들은 앞서 제시한 여성

단체 및 풀뿌리 여성조직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자 한 동시

에 젠더 거버넌스의 행위자로서 지역 기반의 다양한 기관들이

나 여성NGO들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도출에 주목하고 있다

(김복태 외, 2018; 김희경·이경숙, 2014; 임혜경·김민혜, 2018; 

이영안, 2020).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은 법·제도 개선과 같은 

거시적인 측면에서부터 해당 기관들의 내부적 역량 강화를 위

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미시적인 차원의 요소까지 광

범위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참조).

구 분 지원 방안

거시적 차원

(법, 제도, 

인프라)

- 민간단체 등록요건 완화 (법, 제도의 개선)

- 재정적 지원(인건비 등) 확대

- 관련 일자리 지원 및 여성경력개발 연계 사업

- 양성평등기금 구성을 통한 활동비, 사업비 지원

- 다양한 사업 지원 체계 구축

(소모임 지원, 정책 모니터링 등)

- 젠더 민감성 제고 및 여성NGO 지원 확대

- 풀뿌리 여성조직 및 모임 발굴

- 실질적 젠더 거버넌스 구축

- 인프라 조성 (페미니즘, 여성자료관)

<표 1> 지역 여성단체 지원 방안에 대한 선행연구 주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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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 여성단체 및 풀뿌리 여성조직

의 사회적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여성단체들은 양성평등

기본법과 자치단체별 조례에 근거하여 양성평등기금 혹은 성

평등기금 공모사업을 통하여 예산을 지원받아 민관 협력 네트

워크를 강화함으로써 성평등 촉진과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 

등의 성과를 도모하고 있다(김복태 외, 2018). B 지역이 속하

는 경기도는 2023년 기준 6억원 규모로 다양한 가족 유형 지

원, 함께 돌보는 문화 조성, 여성의 인권 보호 및 자립 강화 

등의 주제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공모하였는데(유

영수, 2023), 서울시의 2023년 기준 8억원(정광연, 2023)과 비

교하면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모사업을 통

한 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김복태 외(2018) 연구에 따르면 여

성NGO를 위한 지원에는 인적자원관리 차원에서 한국양성평

등교육진흥원이나 NGO지원센터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

사회 여성활동가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

도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풀뿌리 여성조직을 지원하는 명시

적인 정책은 중앙정부 단위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일부 지방자

치단체에서 관련 사업을 찾아볼 수 있다(임혜경·김민혜, 

2018). 대표적으로 풀뿌리 여성 소모임 지원사업이 있는데 해

당 사업은 지방자치제의 출발과 함께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

이 확대되었지만 지역 간 편차가 매우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

다(문은미, 2020). 그러나 최근 여성인재양성, 일ㆍ생활 균형 

가치 실현,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의 주제를 가지고 지역별로 

풀뿌리 여성 소모임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로 

지역의 풀뿌리 여성 소모임 지원사업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

면 <표 2>와 같다.

지역/기관 사업내용

경기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3년)

- 경기도에서 성평등 관련 활동을 수행(예정 포

함)하고 있는 3인 이상의 단체 및 소모임

- 팀당 300만원 지원과 역량 강화 워크숍, 성인

지 교육, 찾아가는 맞춤형 활동 컨설팅

부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2021년)

- 성평등 관점으로 지역사회 성평등 의식ㆍ문화 

확산에 관심있는 소모임(3인 이상), 동아리 등

- 5개 내외 지원(100~300만원 지원)

충북/

충북여성재단 

(2023년)

- 충북에서 활동중인(예정 포함) 3인 이상의 여

성 소모임

- 7개 소모임 지원(소모임당 3백만원),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울산/

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

흥사회서비스원

(2023년)

- 울산광역시에서 활동중인 3인 이상의 여성 소

모임

- 팀당 200만원 지원

출처: 각 지역 기관별 홈페이지 참조

<표 2> 지역별 풀뿌리 여성 소모임 지원 공모사업

지역별 풀뿌리 여성 소모임 지원의 예산 규모는 100만원에

서 300만원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예산

만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성평등 관련 교육, 컨설팅, 멘토링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

나 앞에서 살펴본 다양한 지역의 여성단체 지원 방안에 대한 

선행 연구들의 주요 결과가 여성단체들의 실제적인 요구를 

기반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산과 교육, 컨설팅, 

멘토링 등과 같은 활동가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 

이외에 보다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력 여성 활동가들이 활동가로서의 삶 혹은 다

른 삶으로의 전환을 꾀하게 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개인의 

삶을 착취당하지 않으면서 일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일과 삶의 

균형, 유연한 조직 간 네트워킹과 사회적 지지 등(박혜미, 

2018; 차경희·김경신, 2017)이 여성 활동가들을 위한 지원에

서 고려해볼 수 있는 개념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단체 및 풀뿌리 여성조직의 여성 활

동가들이 일과 다른 생활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뿐 아니라 

그들에게 일이 보다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들이 무엇

인지에 대한 요구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여성 활동가

들의 삶과 그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그들의 

일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구 분 지원 방안

미시적 차원

(프로그램 등)

- 여성NGO 현장 연구 지원 사업

- 풀뿌리 여성조직의 젠더 이슈 확산 및 성평등 

교육 핸드북 제공

- 여성NGO 네트워크 구축 지원

-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신규활동가 및 기존 활동가 간 경험 공유 

프로그램 개발

- 풀뿌리 소모임 성장지원멘토 훈련

- 인적자원 관리 및 양성을 위한 사업 개발

- 활동가 재생산 지원

- 공간 지원

- 단체 홍보 및 컨설팅 지원

- 소규모 모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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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를 여성단체 및 풀뿌리 여성조직의 

자녀가 있는 여성 활동가들의 일·생활 경험과 요구는 어떠한

지 살펴보고 그것을 기반으로 그들이 일을 지속할 수 있게 하

는 방안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으로 정했다. 본 연구 수행을 

위해 B 지역에서 젠더 관련 이슈를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진

행하고 있는 여성단체 및 풀뿌리 여성조직의 여성 활동가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하

였다.

면접에는 총 6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기관은 중앙 조직이 

있으면서 지부가 있는 지부형과 지역에서 만들어진 자생형(풀

뿌리)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기관의 성격과 위계형과 수

평형으로 구분되는 조직 구성 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표자 그룹 

5인과 실무자 그룹 5인으로 구성하여 그룹별 면접 조사를 진행

하였다. 면접은 2021년 11월 22일부터 11월 25일까지 진행되

었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줌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

며, 대략 90-12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연구에 앞서 연구 참여

의 자발성과 면접 도중 중단 가능성을 설명하였고, 인터뷰 녹

음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면접 참여자의 특성은 아래 <표 

3>과 같다. 초점집단면접에 참여한 기관들의 조직 체계를 인

터뷰를 통해서 직접 확인한 결과 조직 체계는 기관에 따라 다

양했으며 구체적으로 (반)상근 활동가가 없는 조직에서부터 최

대 5명까지로 파악되었고, 회원 수 역시 12명에서 460명까지 

범위가 다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면접에 참여한 여성 활

동가들의 평균연령은 48.2세였으며, 연령 범위는 30대에서 60

대까지 분포하고 있었다. 여성단체에서 활동했던 기간은 평균 

7.8년으로 파악되었고, 현재 기관에서는 평균 6.9년의 활동기

간을 가지고 있다. 10인 중 7인이 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29.28시간으로 나타났다. 활동가들의 급

여는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와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100만원 미만과 2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 수준이 그 

다음 순으로 확인되었다.

초점집단면접 조사에서는 구조화된 사전설문지와 반구조화

된 질문지를 활용하였으며, 사전설문지에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연령, 자녀여부 및 수 등), 여성단체 활동기간, 근무 형태, 

근무시간, 급여수준 등을 확인하였다. 면접에서 사용한 질문의 

내용은 그룹별로 인터뷰의 흐름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하였고, 

주요 내용은 조직의 주요 활동과 현황, 여성 활동가로서 활동

을 시작하게 된 동기, 여성 활동가로서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

던 긍정적 경험, 조직 활동에서의 어려움, 활동가로서 일을 지

속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지원 등을 포함하였다.

2. 자료 분석 방법

전사된 면접자료는 중심주제분석법(thematic analysis)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Braun & Clarke, 2006). 중심주제분석법은 

전사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중심주제를 도출하고 분

석하는 방법이다. 연구자 2인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참여자별 주요 내용을 기록하였고, 면담 후 꼼꼼하게 전사하여 

해당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면접 과정에서 기록한 핵심 단

어와 맥락 등을 분석하며 1차 코드를 도출하였다. 그렇게 도출

된 14개의 개념을 연구자들은 점검하며 총 다섯 개의 중심주제

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주제의 적절성, 포괄성 등을 도출된 코

드와 비교 검토하면서 최종 정리하였다. 그리고 전체 분석 과

정을 연구자가 함께 분석하고 검토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참여자

아이디
기관 역할 연령

여성단체

활동기간

현재 기관

활동기간

근무

형태

주당

근무시간

급여수준

(만원)
자녀수

참여자A A기관 대표자 53 15년 15년 상근 40시간 100-200 2명

참여자B B기관 대표자 44 15년 15년 상근 20시간 100미만 3명

참여자C C기관 대표자 62 10년 10년 상근(반) 25시간 100-200 2명

참여자D D기관 대표자 59 5년 5년 상근 37.5시간 200-300 2명

참여자E E기관 대표자 34 7년 7년 비상근 15시간 - 1명

참여자F B기관 실무자 40 3년 3년 상근 32.5시간 100미만 2명

참여자G C기관 실무자 49 12년 3년 상근 40시간 200-300 2명

참여자H D기관 실무자 52 4년 4년 상근 37.5시간 100-200 2명

참여자I F기관 실무자 45 3년 3년 비상근 - - 1명

참여자J F기관 실무자 44 4년 4년 비상근 16시간 -  2명

<표 3> 초점집단면접 참여자 특성



김미영, 박미석(2023). 자녀가 있는 여성 활동가들의 일·생활 경험과 요구: B지역 여성단체 및 풀뿌리 여성조직의 활동가를 중심으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7(3), 53-65. ISSN 1738-0391(Print). 2713-9662(Online). http://dx.doi.org/10.22626/jkfrma.2023.27.3.004

－ 59 －

Ⅳ. 연구결과

여성단체 및 풀뿌리 여성조직의 여성 활동가를 대상으로 실

시한 초점집단면접 내용을 분석하여 도출한 주요 주제를 정리

하면 <표 4>와 같다. 여성 활동가들이 활동하는 조직의 특성

부터 여성 활동가로서의 다양한 경험과 자신의 일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지원까지 이해할 수 있었다.

구분 주요 내용

여성단체 및 풀뿌리 

여성조직의 

주요 활동과 현황

- 사람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활동

- 다양한 이유에 의한 조직의 불안정성

여성단체 및 풀뿌리 

여성조직에서의 

활동 동기

- 생애과정과 함께 성장한 활동가로서의 삶

- 개인적인 삶의 경험이 곧 활동의 이유

활동가로서의 삶을 

지속하게 한 

긍정적인 활동 경험

- 활동을 통해 경험한 사회적 변화들

- 함께 하는 사람들

활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

- 내부 소통의 어려움

- 재정 및 전담 인력 부족 문제

- 가족 돌봄 문제

- 사회적 제도에서 배제되는 고용지위 문제

활동가로서 일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지원

-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일자리 연계

- 새로운 여성 활동가의 발굴과 지원

- 여성 활동가의 역량강화 교육 지원

- 활동가들의 돌봄 문제 해결

<표 4> 여성단체 및 풀뿌리 여성조직 활동가 대상 

초점집단면접 주요 내용

1. 여성단체 및 풀뿌리 여성조직의 주요 활동과 현황

1) 사람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활동

연구에 참여한 여성 활동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조직의 규

모, 운영방식 및 주요 활동 내용은 다양하였다. 조직은 지부형

과 자생형(풀뿌리)으로 크게 구분되었고 여섯 개 기관 중 한 

기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부 지원 없이 회원의 회비와 다양한 

공모사업 등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기관 운영을 하였다. 조직 

운영을 위한 재정적 안정성이 확보되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참

여자들은 지역 안에서 여성의 인권 지원, 상담, 청소년 인권 교

육 및 자조모임 운영, 성평등 운동, 성평등 노동 관련 활동, 가

사노동 및 돌봄노동권 관련 활동, 자녀 통학로 등과 같은 안전

한 환경 만들기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저희 핵심 가치가 지금 당장 성평등 노동이에요. 

(중략) 저희 핵심 가치는 아주 분명합니다. 성평등 노

동을 만드는 것,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직장 내에서 

또는 일생활 균형을 위해서 직장에서는 성평등 노동권

이고 집에서는 돌봄 노동권 평등을 지향하고 활동해 

왔어요. 핵심 활동은 성별임금차 해소 활동. 직장 내 

성차별에 관련해서는 가장 두드러지는 게  임금성차별

이거든요. 성별임금차 해소 활동 계속해 오고 있구요. 

(참여자 A)

저희가 중앙에서 일어나는 일에도 참여하고 지역에

서 일에도 연대를 하며 모임을 이어오고 있는데. 올해 

초에 학교 아이들 통학로 문제 때문에 그런 일에 대해 

건의를 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중에 많은 힘든 일을 겪었어요. 어디다 문의할 때가 

별로 없었고. 공무원들도 떠맡기 힘들어하는, 싫어하

는 느낌들? (중략) 당장 아이들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인도 경계가 없는 곳에서 차에 치이다시피 아슬아슬하

게 피해가면서 학교에 가야 되는,, 아이들을 어떻게 안

전하게 보낼 수 있지? 이런 생각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I)

2) 다양한 이유에 의한 조직의 불안정성

조직의 활동 현황에 대해 참여자들은 지역의 여성단체 활동

들이 위축되는 상황을 걱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여성단체 및 풀

뿌리 여성조직이 양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재정이 악화되고 있

으며, 최근에는 코로나 이후 회원들이 이탈하는 현상이 증가하

여 변화하는 사회환경에서 활동을 어떻게 지속해 나가야 하는

지에 대해 고민이 깊어졌음을 토로하였다.

코시국 이후에 오프라인 모임이 축소되면서 저희 

활동이 많이 위축이 됐어요. 온라인으로만 작년은 거

의 모임을 가졌고, 그 결과 저희 활동 회원이 많이 축

소돼서. 원래는 30명 넘게 있었는데 12명으로 축소가 

된 상황입니다. (참여자 E)

2. 여성단체 및 풀뿌리 여성조직에서의 활동 동기

1) 생애과정과 함께 성장한 활동가로서의 삶 

참여자들은 소속기관에서 오래 몸담았던 사람들이 많았다. 

일반회원에서 시작하여 이사직을 거쳐 사무총장이 되거나, 조

직에서 진행하는 교육 수강생으로 인연을 맺은 후 이사가 되고 

이후 대표로 선임된 경우, 대학생 시절 자원봉사하던 풀뿌리 

조직에서 대표가 된 사례도 있었다. 처음부터 성평등 관련 일

을 해온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노동운동, 시민사회 운동을 

꾸준히 해 온 경험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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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제가 상담원 교육을 이수하고, 전화상담 하

면서 면접상담하면서, 그리고 이사직을 하면서 대표까

지 왔거든요.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상담을 통해서 

역량강화 많이 됐고, 특히 그냥 상담보다도 소모임이 

많잖아요. 좋은 교육 프로그램. 이런 교육을 그냥 회비 

없이 수준 높을 교육을 듣는다는 게 저는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 여기에 머물

고 있으면서 그래도 이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상담 말고도 다른 쪽 사업을 통해서 저

희 단체를 확장시키고 역량이 많은 젊은 여성들이랑 

세대 차별 없이 다양한 세대가 합류해서 요즘 시대 흐

름에 따라갈 수 있는 단체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참여자 C) 

2) 개인적인 삶의 경험이 곧 활동의 이유

참여자들은 사회활동 경험, 여성으로서 임신과 출산이라는 

자신의 개인적인 삶의 경험이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여

성단체에서의 활동을 시작하거나 지속하게 된 배경이 된 것으

로 설명하였다. 이렇듯 많은 여성 활동가들은 자신의 일상에서

의 경험, 관심 등을 여성단체에서의 활동 이유로 생각하고 실

제 다양한 활동으로 이어가고 있었다. 

임신과 출산을 겪으며 아, 여성으로서의 삶을 처음

으로 진입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 경험이 좀 더 저를 

모임에 애정을 갖게 되더라고요. 아, 여성의 삶에 대한 

고민과 배움과 위로가 있었던 것 같고. 제가 그런 걸 

겪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겠

다. 회원들이 언제든지 오셨을 때 나와 같은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한

국 사회에서 페미니즘이 아주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지금은 그럴수록 

우리역할이 중요하다는 마음으로... (참여자 F)

대학 때 학생운동 이후에 첫 직장을 지역운동을 하

고 싶어서 이 지역으로 자리를 잡았고. 그러면서 노동

조합 지원사업 하고 노동운동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

서 남초 조직에 많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 십여 년 넘

게 다양한 성폭력 사건과 여러 가지 불합리한 조직 사

건들을 많이 접했었고. (중략) 결혼하고 출산하면서 자

연스럽게 마을 혹은 공동육아 사회조합 협동조합 운동

을 하면서 마을 사업들을 하면서 제 운동의 공간을 바

꾸게 됐었는데. 거기에서도 가족주의 문제나 여러 가

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정말 가부장적인 문화들과 

일상적으로 많이 만나고. 그런 부분에서 목마름이 있

었고. (참여자 G)

3. 활동가로서의 삶을 지속하게 한 긍정적인 활동 경험

1) 활동을 통해 경험한 사회적 변화들

여성 활동가들은 다양한 동기로 시작한 곳에서 오랜 시간 

노력하다 보니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그러한 변화를 긍정적인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여성들의 사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고, 적어도 정책과 제도상으로는 괄목할만한 변화를 이

루었으며 충분한 사회적 인정이나 경제적 보상은 여전히 요원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이들의 활동을 보람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참여자들의 ʻʻ여성들의 삶의 이야기가 활동으로 

묻어났다ʼʼ는 이야기를 통해 여성단체 및 풀뿌리 여성조직의 활

동이 갖는 사회적 역할을 생각해볼 수 있었다.

이 사회에서 청소년 인권을 얘기하는 것도 따가운 

시선을 많이 받거든요. 청소년에게 인권이 왜 필요하

냐. 공부나 해야지, 학생이. 이런 시선을 받는데. 거기

에 더해서 청소년이 페미니즘까지 얘기하는 건 금기되

던 상황이었어서. (중략) 사회가 많이 달라지면서 청소

년들이 먼저 페미니즘을 원하고 하고 싶어하고. 사회

적 흐름과 만나게 되면서 저희가 그런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모임을 꾸렸던 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요. (참여자 E)

처음에 노년을 생각하는 여성 모임을 만들었을 때 

그때는 약간 실패를 했었고. 그걸 기반을 제가 지역 

사회에서 이런 모임을 만들고 싶다는 걸 좀 떠들고 다

녔어요. 그랬더니 그런 쪽에 정보가 있는 분과 연결돼

서 노인참여나눔터를 만들게 됐어요. 단순히 고령여성

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통해 젊은 여성을 만날 수 있

는 기회가 될 수 있고 고령화 사회에서 또 나름대로 

우리가 개척해 나가야 될 여성에 대한 한 영역을 확장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여자 D)

2) 함께 하는 사람들

활동가들이 이야기한 단체의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한 또 

다른 힘은 사람의 힘으로 구체화할 수 있었다. 공동체성, 회원

으로 표현되는 사람이 갖는 힘은 단체들이 다양한 어려움을 경

험하면서도 활동을 이어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여성 활동가들은 구체적으로 ʻʻ함께 일하는 사람이 좋아서ʼʼ, ʻʻ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과정이 좋아서ʼʼ 등 

활동을 해야 하는 다양한 이유를 제시하였다.

저희가 조직을 운영하는 힘의 원동력은 회원들이라 

생각해요. 그분들 하나하나의 일터에서의 이야기. 삶

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곧 활동으로 묻어났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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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아요. 저는 회원들과 상호 무한 애정이 있어요. (회

원들도) 우리 조직을 정말 친정 같기도 하고, 자기 인

생의 변화 지점이라는 얘기도 하셨고. 그게 우리 활동

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

다. (참여자 A)

4. 활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

1) 내부 소통의 어려움

앞서 살펴본 대로 활동가들은 단체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사람에서 찾기도 하지만 동시에 단체의 모든 사업을 적은 인적

자원으로 해 나가야 하기에 조직원과의 소통에서 갈등을 경험

하기도 하며 리더의 자리에서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풀뿌리 단체의 

경우 사회변화에 따라 회원들의 역할을 변화시키며 활동의 명

맥을 지속시키려 하지만 회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

고 토로하였다.

단체를 확장시키고 역량이 많은 젊은 여성들이랑 세

대 차별 없이 다양한 세대가 합류해서 요즘 시대 흐름

에 따라갈 수 있는 단체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

러다 보니 어려운 점도 있잖아요. 활동가들하고도 일하

다 보면 갈등도 있고. 소통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잘 소통되게 노력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마인드와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참여자 C)

주체가 없어지면서 본인이 주체가 해야 되는데 그 

주체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체가 없어진 상황을 위로받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

이 하시더라고요. 방향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을 위로받고 싶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래서 저는 좀 당황스럽죠. 본인들이 활동했던 기간이 

굉장히 오래였는데. 책임감이나 이런 걸 갖고 하신다

고 생각했는데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렇다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얘기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답도 회피하시는 것 같기도 하

고. (참여자 B)

2) 재정 및 전담 인력 부족 문제

재정문제에서 자유로운 조직은 없지만 인터뷰에 참여한 여

성 활동가들은 인건비, 사업비, 임대료 등 고정지출이 해결되

지 않는 상황에서 일하다 보니 아쉽다는 표현을 하였다. 그러

다 보니 일부 조직의 경우 전 간부가 반상근으로 일을 하는 상

황임을 토로하였다. 단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활동에 집중하

는 상근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생활인으로서의 현실

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 어떤 조직은 모두 ʻN잡러ʼ인 상태였

다. 일을 전담하여 펼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단체 운

영에도 차질이 생기고 소속 조직에 전념할 수 없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었다.

저희가 반상근인 이유가 다 알바를 뛰거든요, 저희

가. 한시적인 알바 상태에 있어야 한다. 이게 가장 현

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 (참여자 F)

일하는 분들도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못

하니까 아무래도 이탈이나 고용의 불안성. 불안정한 

것들 때문에 그런 거에 신경을 제대로 못 쓰고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겠다. 그런 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내 자리가 안정되고 보장이 되어 있다면 정

말 올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낼 수 있을 텐데. 그

게 안 되면 아무래도 흔들리게 되고. 다른 데에 정신

을 쓰게 되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지지부진하게 되지 않겠나 싶죠. (참여자 H)

3) 가족 돌봄 문제

많은 참여자들은 돌봄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참여자 

I씨는 ʻʻ여자는 아직 양육하고 떼어놓을 수 없는 상태ʼʼ라고 이

야기하며 자녀가 어릴수록 타인에게 맡기거나 학원을 보내기

도 쉽지 않음을 토로하였다. 한 활동가는 ʻʻ가족과의 투쟁ʼʼ이라

는 표현으로 단체, 풀뿌리 조직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자녀가 있어서 가족, 특히 어린 자녀의 돌봄 문제로 인해 외부

활동이 원활하지 않다고 하였다.

돌봄 노동. 여성은 집안에 있어야 한다는 가장 기본

적인 편견 때문에 모임 약속을 집에 사람이 없을 때만 

잡고 나갈 수 있다든지. 그런 장벽이 가장 어렵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참여자 F)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참여를 하고 싶을 때마

다 제일 걸리는 게 돌봄 문제거든요. (중략) 우리는 뭘 

하려고 하면 돌봄을 맡길 데가 없어서 그걸 해결하기

가 급급하거든요. 그걸 해결이 안 되면 여자들이 어떤 

활동을 하기 힘들어요. 여자는 아직 양육하고 떼어놓

을 수 없는 상태고. 아이들이 어리면 맡기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학원 같은 데를 보내기도 힘들고. 아프

기라도 하면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굉장히 힘드시잖아

요. 그런 게 해결이 안 되면 다른 어떤 대외적인 활동 

같은 게 너무 하기 힘드니까. (참여자 I)

저는 대부분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여성들은 자

기 시간을 조직하는 게 쪼개야 되잖아요. 자기의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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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놓고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놓고 자

기 시간을 쪼개야 되는 거. 양육, 일, 육아. 그런 모든 것

들.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신랑, 가족과의 투쟁이거든요. 

그런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나와서는 어려울 게 하

나도 없죠. 오면은 좋죠. 다 성장시켜주고, 다 나를 드러

낼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회원들도 오시는 건데. 오

기까지가 힘들잖아요. 현실적인 것도 그렇고. (참여자 B)

4) 사회적 제도에서 배제되는 고용지위 문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키우며 활동하고 있는 한 참여자는 

자신이 임금을 받거나 4대보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활동 증명이 어려웠던 경험을 공유하였다. 자녀의 학교에서 제

공하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고 싶어도 서류상 맞벌이를 

증명할 수 없어서 어린 자녀를 집에 두고 일해야 했던 상황을 

회상했고 이러한 문제는 이 참여자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었다.

아이를 집에 혼자 두고 그렇게 활동하는 경우도 사

실 되게 많고 해서. 제도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우리

와 같은 풀뿌리 조직활동을) 사회 활동으로 인정해 줬

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참여자 J)

5. 활동가로서 일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지원

1)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일자리 연계

활동가들은 자신들의 지역이 여성운동의 메카가 되고, 더 

많은 활동가를 배출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들이 필요하고 나아

가 지금보다 좀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거시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저녁에 들러 잠만 자고 가는 ʻ베드 타운ʼ이

라는 지역 특성은 활동가들이 지역 내에서 활동하기 어려운 조

건이기 때문에 활동가가 지역 안에서 키워지고 활발하게 활동

하려면 지금보다 더 살기 좋고, 양질의 일자리도 많은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베드 타운이잖아요. 여기는 잠만 자고 외부로 가서 거

의 많은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

질 수 없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저도 다른 도시로 직

장을 다닐 때 그랬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좋

은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야 많은 활동가들이 정착하고 

애정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성 단체도 활동가를 

키워내면 활동가가 여기 안에서 존재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들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여자 J)

2) 새로운 여성 활동가의 발굴과 지원

여성단체들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도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활동가들이 펼치고 싶은 

내용을 조직 안에서 해볼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주고 있는지 

질문을 던져보면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유

능한 활동가들이 비단 경제적 처우 문제뿐 아니라 여러 다른 

문제로 이탈하지 않도록, 여성단체와 풀뿌리 조직 안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더 많은 후배 여성 활동가들을 양성하고 지원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실무에서 하는 것과 위(대표자)에서 보는 것과는 조

금 다른 면이 있어요. 밑에서 보는 건 조금 새로울 수

도 있는 다양한 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실현해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면 좋은데 지금의 여성단체

나 풀뿌리는 재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구조 자체가 침

체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G)

 

활동가들이 (자신이 현장에서 해보고 싶은 것을) 풀

어내지 못하고 뺏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능력있는 

활동가들이) 시도 이쪽으로 빠지는 것도 저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충분히 여기에서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

는데.. 이런 걸 잡지 못하고서 흘러가는대로 내버려 두

는 이런 것들이 왜 그런 걸 보지 못하나. 이런 게 아쉽

기도 하더라고요. (참여자 H)

3) 여성 활동가의 역량강화 교육 지원

참여자들은 변화하는 사회 요구에 맞추어 여성단체들이 자신

의 역할을 찾고 사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워야 한

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즉 역량강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역

량강화 지원을 통해 시대의 흐름을 읽는 시야를 확보할 수 있고 

활동가들이 성장할수록 기관의 비전과 정체성, 미션을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성평

등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운동을 하려면 활동가들은 

지속적으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현실적인 비용문제는 가볍지 않다고 토로하였다. 현재 

상황에서 교육비를 지원받는 방법은 대중 강좌의 기획으로, 사

업 보조금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이다 보니 교육의 난이도나 완

성도 차원에서 갈증이 남는다고 이야기하였다. 활동가들의 역량

이 강화되고 확장됨에 따라 기관의 설립 목적, 정체성 범위 안

에서 자신들이 할 일을 찾아서 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어떠한 조직은 교육비가 지원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기획을 하려면 내가 좀 더 많이 공부를 해야 하

고. 스스로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금전적인 어

려움도 있고, 시간적인 제약도 있지만 교육비가 지원

이 된다면 되게 많은 걸 배우고 싶거든요. 할 수 있는 

건 대중 강좌로 기획 사업 보조금을 통해서 하는 것밖

에 없으니까. (참여자 F)



김미영, 박미석(2023). 자녀가 있는 여성 활동가들의 일·생활 경험과 요구: B지역 여성단체 및 풀뿌리 여성조직의 활동가를 중심으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7(3), 53-65. ISSN 1738-0391(Print). 2713-9662(Online). http://dx.doi.org/10.22626/jkfrma.2023.27.3.004

－ 63 －

다음으로, 여성단체들에게 필요한 시의적절한 강좌를 제공

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논의되었다. 여성단체의 노력으로 성

평등 관련 법, 제도가 개정되는 성과를 경험하게 되는데 제도 

안에 있는 세부 프로그램을 실행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

정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고, 그것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실무

적인 역량 강화 교육 등도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음을 제안하

였다. 이처럼 시의적절한 주제, 많은 기관들에게 필요한 공통

적인 교육주제의 경우, 앞선 아이디어처럼 따로 교육을 찾아 

듣고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보다 관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

는 방법이 효율적일 거라고 이야기하였다.

법 제정을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중략) 현실적인 

지점에 있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니까 도대체 운영

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접자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연대 협력해서 이걸 진행해 나갈 수 있는 힘? 그게 이

제 실력이죠. 또 공부고.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죠. 자

기 영역에 있어서의 커다란 흐름, 또 연대 협력할 수 

있는 힘. 자발적으로 그들이 움직일 수 있고 주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조직하는 주민 조직 능력. 이런 것

도 실무자들한테는 필요한 영역인거죠. (참여자 D)

4) 활동가들의 돌봄 문제 해결

한 활동가는 자신들의 사무실 옆에 아이방을 만들어놓은 경

험을 공유하였다. 온돌로 해서 아이방을 만들어 그 안에 TV와 

간단한 놀이도구, 책 등을 비치하였다고 소개하였다. 세심하게 

관리하지는 못하지만, 엄마 손을 잡고 사무실에 온 아이들은 

이 곳을 자기들 방이라고 알고 아이는 먼저 도착한 다른 아이

와 자연스럽게 같이 놀기도 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사회적으

로 이런 식의 인프라가 보편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체

적으로 시도한 것임에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짧게 업무를 볼 

때에는 이런 식으로 놀이방 형태로 두어도 무리가 없지만 업무

가 길어질 때에는 아이들의 안전문제를 고려해서 이를 관리할 

사람을 알아보았는데 사람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경험담을 

나누기도 하였다.

(아이돌보미서비스 신청)그거 좀 쉽지 않아요. 제가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인원이 다 찼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고. 선생님이 와야 되는데 선생님이 다 찼을 

경우에 하기가 힘들었고요. 저희가 6개월 정도 기다렸

는데 포기했고요. 그거 때문에 시장한테 민원을 넣은 

적도 있는데 인력을 늘리겠다고 하긴 했지만 그 다음

에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일회성으

로 오게 되면 아이하고 관계도 없는데 믿고 맡기기도 

어렵고. 지역마다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자 I)

관련해서 저희도 같은 고민이 있거든요. 육아 관련

해서. 저는 여성회를 임신과 출산 이후로 더 마음이 

갔던 게, 제가 오기 전에 만들어진 시스템이긴 한데. 

사무실 이사를 가든 뭘 하든 항상 아이방을 만들어요. 

그래서 온돌로 해서 아이방을 만들고 TV랑 놀잇감이

랑 책 같은 걸 좀 해 놔서. (중략) 조직 문화가 바뀌어

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과 함께 가는 것도 자

연스럽고. 아이들은 아이들 방에서 노는 것도 자연스

럽고. 구조적으로 사회에서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당장 어쩔 수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그렇게 그 문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F)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시민사회의 참여가 계속해서 요구되는 시대적 당

위성과 일이라는 개인적 차원의 생활욕구 두 가지를 동시에 생

각해야 하는 여성단체 및 풀뿌리 여성조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활동가들의 경험과 요구를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지속가

능한 일 생활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

다. 이를 위하여 B 지역에서 활동하는 자녀가 있는 여성 활동

가 10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였고 주요 결과와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단체 및 풀뿌리 여성조직의 여성 활동가들은 가

족, 여성, 청소년, 아동 등 사람이 경험하는 일상에서의 어려움

과 욕구들에 주목하여 각 단체가 세운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 

인권, 노동, 돌봄, 환경 등의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

고, 코로나 19와 같은 환경적 요인과 정권마다 상이한 여성정

책에 대한 관점 등 다양한 상황의 영향을 받으며 의미있는 성

과뿐 아니라 도전을 경험하며 지금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활동가들은 여성으로서, 혹은 엄마로서의 

다양한 삶의 경험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활동함으로써 개인이

나 가족에게 맡겨졌던 다양한 역할을 보다 사회화하는데 기여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자임이 틀림없다. 이러한 활동은 활

동가들에게 성장과 역량강화라는 개인적인 차원뿐 아니라 사

회변화라는 공적 차원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성과를 경험하게 

한다(김선미·김소영, 2010). 그러나 재생산 노동, 사회적 노동 

등으로 일컫는 이들의 활동 영역은 유급노동이나 고용 관련 제

도와 같은 틀 안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자발성, 이념성, 비경

제성 등의 가치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 활동가들

에게 다양한 불안정성을 경험하게 한다. 이에 여성 활동가들이 

기여하는 사회적 역할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들의 노동에 대한 

유급노동화를 위한 집단적인 노력과 정치적 요구가 이루어져

야 한다고 강조되기도 한다(박주희, 2019). 따라서 사회적으로 

여성 활동가들의 노동에 대한 인식 변화부터 활동가들이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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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할 수 있는 사회인프라 구축까지 다양한 측면에서의 고민

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면접에 참여한 활동가들은 대표자, 실무자 구분 없이 

모두가 현재의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젠더 관련 이슈라는 확실

한 활동 동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목표를 실현해가는 과

정에서 경험했던 다양한 성과들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

다. 그러한 자부심, 단체활동이 갖는 사회에서의 의미와 가치, 

단체 활동에 공감하고 함께 해 주는 사람들의 힘이 단체 활동

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고 있었다. 그러나 재정문제, 

그것으로 연결되는 전담 인력 부족 문제, 단체 활동가들의 고

용 조건 불안정 등은 단체 활동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큰 도전 

과제로 제기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사회적으로 여성단체 및 풀뿌리 여

성조직과 같은 기관의 종사자는 명예롭고 능동적인 활동가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지만, 조직의 위계, 낮은 임금, 종사상 지위 

등의 조건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이

경, 2022). 더 나아가 경력 여성 활동가들은 혼자 부담해야 하

는 과도한 업무와 그로 인한 건강 문제, 가족 돌봄 문제 등이 

여성 활동가로서의 삶을 중단하거나 다른 일을 찾게 하는 계기

가 된다고 이야기한다(박혜미, 2018). 이러한 여성 활동가들의 

낮은 사회적 지위와 위상 문제, 열악한 고용 조건 등은 능력 

있는 젊은 활동가들로 하여금 시민단체에서 고용안정성이 담

보된 노동시장으로 이탈하게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의 인터뷰에서도 여러 활동가는 조직의 열악한 재정문

제로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비상근으로 근무해야 하는 

상황, 사대보험이 적용되는 임금근로자 내지는 서류상 맞벌이

를 증명하기 어려워 자녀 학교에서 제공하는 방과후 돌봄 서비

스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음을 토로하였는데 자녀가 

있는 여성 활동가들을 위한 처우 개선의 범위는 단순히 인건비

로 한정되기보다는 더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자녀가 있는 여성 활동가들이 일을 지속하기 위해 필

요한 사회적 지원에 대한 요구를 살펴본 결과 우선 여성 활동

가들이 지역에서 단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 

조성이 요구되었다. 다른 도시로의 통근자가 많은 주거지역 위

주 도시라는 지역 특성은 활동가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기에

는 어려운 조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역 내 일자리 활성화가 

중요한 방인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돌봄 서비스 또한 중요한 

지원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자녀를 양육하고 일도 해 나가

야 하는 취업모에게 양육환경 적절성과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일-가족 양육 갈등을 줄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강조되고 있는 점을(박인숙·이재림, 2022) 고려하였을 때 

고용지위 상 사회 제도에서 배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여성 

활동가들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가족돌봄이라는 역할과 활동가라는 역할을 동시에 유연

하게 해 나갈 수 있는 여성 활동가 친화 프로그램이 개발되거

나 여성 활동가 입장에서 접근이 용이한 가족돌봄서비스 체계

가 재정비될 필요가 있겠다(송혜림·유아랑, 2013). 또한 교육

비 제공, 시의적절한 교육 제공 등을 통해 여성 활동가들의 역

량강화 기회를 확대할 필요성도 함께 논의되었다. 구체적으로 

교육과 컨설팅에서도 보다 다양하고 입체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는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단체 및 풀뿌리 여성조직들의 구성 배경과 성장 과정

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이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이나 컨설팅 

주제가 무엇인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적은 구성원이 여러 일

을 책임져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효과적으로 

업무를 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기술적인 측면의 역량강화 교육

에서부터 지역의 성주류화라는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실현해 

나가는데 필요한 젠더, 리더십, NGO 등과 관련된 이론 교육, 

활동 역사가 오래된 여성단체가 사회변화 속에서 새로운 돌파

구를 찾는데 필요한 조직 운영과 관련된 역량강화교육까지 기

관의 특성을 고려한 다층적인 교육과 컨설팅 내용이 개발, 시

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여성단체 및 풀뿌리 여성조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여성 활동가들의 일과 가족, 사회라는 생활 영역에

서의 경험과 요구를 실증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공식적인 제도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 취업여성과 비교하

여 시민사회 여성 활동가들의 일·생활 경험과 요구는 그들의 

일하는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과 여성 활동

가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의 범위를 생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조금 더 다양

한 여성단체와 풀뿌리 여성조직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추가적인 분석과 논의를 담아내야 할 것이다. 

역사가 오래되고 중앙 조직이 있으면서 지부형 단체로 운영되는 

곳과 지역에서 풀뿌리로 만들어진 자생형 단체 등은 그 기관의 

특성에 따라 규모나 인력의 고용 상황과 같은 조건적인 측면이

나 단체 활동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어려움의 내용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여성 활동가들이 처한 가정생활 조건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성단체 및 풀뿌리 여성조직 내 여성 활

동가들의 범주를 보다 구체화하여 더 세밀한 분석과 다양한 담

론을 담아내는 후속 연구자료가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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